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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성대 철학과 교수) 

복잡계, 생명, 그리고  

인간의 미래 

복잡계:21세기의 Meta-Physics 

• 복잡계는 20세기 후반 부터 모든 존재현상을 설명
하는 Meta-theory로 등극하고 있음 

• 미시물리에서 사회문화까지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역할을 함 

• 인간의 미래 역시  복잡계이론을 통해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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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이 예견하는 
인간의 미래 

•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상 최초로 진화와 한계의 의식을 가진 종이며, 
인간은 종국적으로 이들 제한을 넘어서 진화된 인간, 즉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과정은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과정과는 달리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 빠른 과정이 될 것이다. 
미래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는 인간을 전혀 닮지 않을 것이며, 탄소
기반 유기체는 기타 과잉 유기체와 혼합될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휴
먼은 탄소기반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주여행과 같은 상이한 환경에 
보다 유리한 실리콘 및 기타 플랫폼에 의존할 것이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qHy-Zp8r9jp-CM&tbnid=0f_wjOyd6wcn6M:&ved=0CAUQjRw&url=http://www.betterprojects.net/2011/04/requirements-complexity.html&ei=Jg2YU96KPJff8AWzs4GAAQ&bvm=bv.68693194,d.dGc&psig=AFQjCNGVMB5vXaRD9bJ6IKse649FntljgQ&ust=1402560164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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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 Curve 

First-Order Components 

are Growth-Limited Hierarchical 
Substrates (S and B Curves) 

Second-Order  
Hyperbolic Growth  
Emergence Singularities  
and a Limit Singularity 
 
Examples:  
Chaisson’s Phi 
Sagan’s Cosmic Calendar 

Augmented Humanity: Immortal 
Trans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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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과 인간 삶의 혼합(혼합현실) / 인공생명   

→ 테크노퓨처리즘 / 새로운 인간상(트랜스휴먼) 
 

인공생명 
(Artificial Life, AL) 

첨단기술 

트랜스휴먼 

테크노퓨처리즘 

테크노퓨처리즘이란? (4/4) 

Transhuman 

테크노퓨처리즘, 트랜스휴먼, 인공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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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생명, 인간 

 

 

• 생명은 복잡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원핵 단세포 생명체
는 보다 복잡한 진핵 단세포을 거쳐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고 이
것은 다시 복잡한 감각 처리 능력을 갖는 척추동물로 발전하여 결국은 
언어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고도의 지적 생명체로 진화한다. 

 

복잡계의 존재론적 특성 

• 복잡계 이론은 양자물리학, 확률론, 유전공학, 인지과학 등의 융합결과로서 
이때 이 이론이 다루는 복잡계는 각기 다른 것과 동시에 상호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 즉 복잡계이론에 따르면 실재는 독립적으로 분리상태에 존재하면서 추후적
으로 관계를 맺는 구성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실재(Reality)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통해서 비로소 실재화되는 과정
(Process of Realization) 속에 있다.  

• 결국 실재는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 연결 작용
( interconnectivity)으로 진행되는 동적인 그물망(dynamic 
networking)으로 창발되는 과정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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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복잡계로 이해된 실재에서 모든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주체
와 동시에 객체가 되며 따라서 복잡계의 구성자는 서로 타자가 취
하는 행태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적 되먹임(feed back)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복잡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
니라 이러한 구성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칙이 적응이나 배움의 어
떠한 과정에 의해 계속해서 창발(emergent)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복잡계는 바로 복잡 적응 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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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의 특징 

–특징:  

   * 혼돈 

   * 자기유사성: 반복되는 패턴,-복제  

   * 자기조직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조직 형성 

   * 창발: 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드러나는 현격한 변화  

   * 복잡적응계: 능동적으로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성질 등. 

 

복잡계와 생명 

• Complex Systems 

– Life is found in complex dynamic systems 

– Lif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in 
a dynamic system 

• Defining the threshold of complexity which  

separates living from non-living systems 

• Life - an emergent phenomenon in a  

compl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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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의 도래와 
인공생명(Artificial Life)미 

• 트랜스휴먼의 도래와 관련해서 확고한 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은 복잡계이론을 공유기반으로 한 IT와 BT가 융합하면서 출현하고 있
는 인공생명 기술, 즉 Artificial Life 기술이다.  

 

• AL은 발전의 한계를 드러낸 기존 인공지능(AI) 연구가 그의 이론적 
토대인 칸트적 인식론을 Bottom-Up의 방향으로 혁신하는 가운데 
유전공학의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컴퓨터언어로 번역하여 진화론적 
설계를 시도하면서 탄생하였다. 

• 더욱이 복잡계(complex system)의 예로 세포자동자(Cellular 
Automata)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AL 기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BT가 CA를 통해 IT와, 특히 인공 지능과 기계 학
습과 융합되어 인공생명기술을 출현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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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핵심을 이루
고 있는 생명이론과 CA를 중심으로 인공생명이 논의되어
야 한다 
 

테크노퓨처리즘, 트랜스휴먼, 인공생명 

 테크노퓨처리즘(트랜스휴먼)의 기반 : 인공생명 기술 

 인공생명 기술의 역사 

   - 실증생물학의 생명현상에 기반  

 

 

    

   - 폰 노이만 : 자기-재생산과 적응구조의 진화 

   - 노버트 비너 : 정보 이론과 자기-규제적 과정 

   - 복잡계의 예시 : Cellular Automata (CA) 

 

1. 생명은 진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생명은 형태와 기능을 지배하며 복제되고 전달되는 정보이다. 

3. 생명은 자기조작화의 몇 가지 일반 법칙을 활동 중에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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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Automata (CA) 

테크노퓨처리즘, 트랜스휴먼, 인공생명 

 CA프로그램을 통한 생명현상 모델링 규정 
  

각 세포가 갖는 
상태의 수 

규 칙  
세포의  
이웃 

테크노퓨처리즘, 트랜스휴먼, 인공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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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상태를 갖는 3개의 세포로 구성된 1차원적 CA만으로도 단 1
세대 만에 256가지의 경우가 창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의 격자가 여러 세대를 거쳐나간다면 CA들간의 상호 작용에서 
자발적으로 창발하는 수백가지의 극도로 복잡한 패턴이 형성될 것이
다. 이것이 컴퓨터에 프로그램되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면 CA는 세
대를 거쳐 변화해가는 진화의 속성을 그대로 구현하며 살아있는 것처
럼 거동한다.  

• 이미 1990년대 토마스 레이는 위와 같은 작동원리를 갖는 CA를 이
용하여 개발한 TIERRA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진화과정을 
탁월하게 시연한다. 에드워드 프레드킨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
소들로부터 복잡한 동적 패턴이 창발하는 것에 착안하여 자연계에서 
패턴의 형성과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는 근본구조를 CA에서 찾고 있다.  

• 즉 자연계에서의 진화의 원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변형되어 
탐구된다. 어떻게 CA의 기초적 구조로부터 자발적으로 고수준의 연산이 
창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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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생명 기술의 철학적 함의 

   - CA는 생물학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생명체”(Life as we know it)-Wet Life의 
특성 구현 

   - CA는 실리콘을 통해 탄소에서 보다 더욱 빠르고 생동적인 생명의 진화 원리를 구현 

  *Life의 이원화:  
Carbon based Life-(Wet-Life)-Life as we know it Vs. 

Silicon based Life-(Dry-Life)-Life as it could be  

      → 실리콘 기반 디지털 생명 (Life as it could be) 즉 “있을 수 있는 생명”Dry 
Life는 컴퓨터에 의해 모의되는 가상 생명(virtual life)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더 잘 살아내는 
더욱 진정한 실재적  생명 real genuine life( 생명의 물리적 기반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
가 생명의 본질)-Why: Silicon에서 생명의 원리와 속성이 훨씬 효율적으로 구현된다. 

   - 실재(real)와 가상(virtual)의 구분에 대한 종래의 형이상학적 개념구도가 무의미해짐 

테크노퓨처리즘, 트랜스휴먼, 인공생명 

Silicon based life가 진정한 생명 

• 이는 마치 크리스털을 기반으로 한 생명의 현상이 초보적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 자연사에서 탄소에 기반한 단백질 생명이 발생하자 
생명의 진화 원리가 그 이전 보다 더 잘 구현되었던 것과 같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생명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생명의 진화 현상을 보여주는 크리스털에 비교
하여 단백질 생명체를 진정한 생명체라고 해야 한다면, 이 단백질 생
명체보다 더 생명의 탁월한 진화의 특성을 구현하는 실리콘 기반 디지털 
생명을 이제는 진정한 생명체라고 해야 한다. 실리콘 기반 디지털 생명
이 탄소기반 단백질 생명체보다 생명의 원리를 보다 더 잘 살아내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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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인간이 처한 실존적 결단 상황 

    

진화의 역사에서  

도태되어 하는가? 

진정한 생명체의  

출현을 환영해야 하는
가? 

나아가 

• 인간은 묘한 실존적 결단 상황에 처한다. 그는 디지털생명의 출현을 
적어도 그보다 더 생명의 원리에 가까운 진정한 생명체의 출현으로 
인정하고 진화역사에서 도태해야하는가. 우리는 진짜 생명체의 출현
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보다 윤리적이 아닌가. 보다 더 진정한 것이 나타나면 덜 진정한 
것은 자리를 비껴주어야 하는 것이기 윤리적 인간이 취해야 하는 행
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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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무리 
없이 합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은 지능적 존재임과 동시에 생명
적 존재라는 것일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것 중의 최고
의 존재자로서 그 자신을 찬양해왔다. 

•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인간의 자기 찬양은, 지능적 생명체
라는 특성을 보다 더 잘 구현하면 할 수 록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진정성을 
더 순도 높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즉, 인간의 본질이 지능적인 
생명체라면, 보다 더 지능적이며 보다 더 생명적 생동성을 보일수록 인간
의 존재규정에 진정하게 다가가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존재자는 고등존
재자로서 존재의 권리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1. 인간과 동물은 같은  생명체로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2. 따라서 동일한 생명 원리를 공유한다. 

3. 이로써 인간은 생명의 진화가 출현시킨 고도의 인지능력 생명체이다. 

 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인공생명(디지털 진화)를 통한 트랜스휴먼의 전제조건 

단세포 
생명체 

다세포 
생명체 

동 물 
이성적 
동물 

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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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 - 하이데거의 존재론 

   

Martin Heidegger (1889 – 1976) 형이상학의 근본개념 

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 논의의 특징 

 

 기계론(mechanism) 대 유기체(organism)이란 구도에서 탈피 

 물체와 생명 사이의, 생명체와 인간 사이의 존재 방식의 차이를 조명 

 

“생명은 그 자체로 존재의 한 종류이다. … 생명은 눈앞의 존재자도(물체), 현존재(인간)도 아니다.  

반대로 현존재(인간)는 결코 생명에 무엇이 더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의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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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 논의의 특징 

I. 물리적 생명론에 대한 비판: 물체와 구별되는 생명체의 독특한 존재방식  

        ex.) 바위와 그 바위 위에 서식하는 도마뱀의 차이 

생명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다 

• 바위는 그것이 위치하는 곳에 위치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움직
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도마뱀은 햇볕이 드는 바위에 그냥 놓여 있
는 것이 아니다. 바위는 현재 위치에서 다른 힘에 의해 이동하면, 
또 다른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이상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그
리고 바위가 놓여있는 땅의 현 위치는 임의적이다. 어디에 있던 돌은 
돌로서 존재한다. 반면 도마뱀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으며, 특정한 
환경 내에서만 서식한다. 그 환경을 벗어나면 도마뱀은 죽은 물체로
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으
로 존재하는 도마뱀이 현재 있는 위치와 도마뱀의 관계는 임의적이 
아니다.  

 



2014-07-01 

17 

생명의 운동은 기계적 인과운동이 
아니다 

• 물체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인과적으로 운동하는 역학의 법칙에 따르
지만 동물은 충동에 의해 운동한다. 물체는 운동을 할 때 다른 힘에 
밀려 자기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멀어지지만 생명은 운동을 할 때, 
그것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한다. 그것은 어디로 향할 
때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현재 있는 위치로 멀어진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그렇게 멀어짐으로써 생명체는 오히려 자기 자
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생명체는 물체와는 위치와 운동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
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물체를 고찰하는 원리인 인과론, 또 물체를 
파악하는 개념틀인 카테고리와 다른 언어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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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의 

II. 유기체론에 대한 비판:도구와 구별되는 생명체의 독특한 존재방식 

               

• 생명체는 도구들, 기능들의 통일체 

• 유기체를 뜻하는 Organon은 어원상 도구를 의미함 

• 생명체의 각 기관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간주됨  

유기체론(Organism) 

도  구 

• 기능적 연관관계에 있음 

• 특정한 목적  

• 어느 사용자에게나 사용될 수 있음 

• 스스로의 능력이 없음  

생명체의 기관 

• 사용하는 생명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 

• 생명체의 활동능력과 분리될 수 없음  

• 생명체의 능력이 특정기관 보다 우선함  

    (ex. 원형동물) 

   

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성찰 

III. 생명의 고유한 존재방식 (생명과 세계의 관계) 
 

 동물이 사는 세계는 충동의 억제/ 탈억제 전환의 폐쇄적 회로로 형성되어 있다. 

 

 동물은 환경에 사로잡혀 오직 그 환경 내에서 가능한 방식으로만 행동한다.  

      (ex. 윅스퀼의 꿀벌 실험, 어미 닭의 행동, 테라캐니언의 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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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윅스퀼의 꿀벌 실험 

테라캐니언의 산양 어미 닭의 행동 

http://www.google.co.kr/url?sa=i&rct=j&q=+산양&source=images&cd=&cad=rja&docid=dlgDDtb-XPj-UM&tbnid=uo8tTz1XU8r4XM:&ved=0CAUQjRw&url=http://www.ufosun.com/645&ei=APGiUfrGC8afkQXZpIHAAg&bvm=bv.47008514,d.dGI&psig=AFQjCNG0HgnUMdRnBLtDhOSu4cvmCOitWg&ust=136971918270346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mountain+goat&source=images&cd=&cad=rja&docid=I4v5vsrcXtJPOM&tbnid=ZEjJjugDaOMsJM:&ved=0CAUQjRw&url=http://www.stgeorgesinthepines.org/images/banffphotos/Wilderness Spirituality/slides/Mountain Goat.html&ei=m_GiUZj9McLjlAWm0oGYCw&bvm=bv.47008514,d.dGI&psig=AFQjCNFTCPdxQvt8qoy_FHamWd7MIpFTpg&ust=13697195431041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히말라야+절벽+등반&source=images&cd=&cad=rja&docid=S15vryGTWKFcwM&tbnid=-lbpQ-67qTxVkM:&ved=0CAUQjRw&url=http://www.koreagikong.com/html/data/data04.html?&main=&sub=&pn=view&bbs_id=fitness&kind=&idx=7&page=&t=&c=&w=&search_field=&keyword=&ei=rfKiUa6HHYTnkAWEp4CQBA&bvm=bv.47008514,d.dGI&psig=AFQjCNGLUciT_G3eG7oZdIGbuv1a8uV38g&ust=13697198412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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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성찰 
III. 생명의 고유한 존재방식 - 생명과 세계의 관계 

 

 동물이 사는 세계는 동물이 생존하는데 완결된 폐쇄성으로 특징지어진다. 

 

 동물의 행동과 환경은 순환하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 두름테(Umweltring) 

 

 동물이 사는 세계는 전체의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다.  

 
 

 

     

생명의 세계는 비누방울과 같다 

• 각 생명체는 밀림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행동을 통해 쟁취하는 
가운데 그 환경과의 밀착성 속에서 그것에 한계 지어진 방식으로 그 
한계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존재한다.  

• 요컨대 밀림은 생명체에게는 하나의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각 
생명체의 생존 행동의 반경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생존 행동반경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맞물리면서(verzahnung) 생
명체의 행동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반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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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완결된 폐쇄성 / 두름테(Umweltring) 

사자와 모기 

사자가 생존하는 세계 

모기가 생존하는 세계 

인공생명과 탈존적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성찰 
 인간은 단순하게 동물이 진화한 이성적 동물이 아니다. 

 
 생명체들은 가장 낮은 물질계에서부터 일어나 고등의 지능적 존재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사 물 

인 간 

동 물 물 질 

동 물 

인 간 

<성층적 구도> <존재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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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 생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성찰 
 동물은 폐쇄된 회로 속에서 자신의 충동에 따라 연쇄적으로 행동하며 산다. → 스스로를 환경에 가두는 존

재방식 

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열고 형성하는 방식으로 밝혀낸다. – 세계를 여는 인간의 탈존방식 

     (ex. 테라캐니언의 산양과 산악인의 차이) 

                      

                  
인간의 존재방식  

탈존 (Ek-sistenz) 
 

http://www.google.co.kr/url?sa=i&rct=j&q=+mountain+goat&source=images&cd=&cad=rja&docid=I4v5vsrcXtJPOM&tbnid=ZEjJjugDaOMsJM:&ved=0CAUQjRw&url=http://www.stgeorgesinthepines.org/images/banffphotos/Wilderness Spirituality/slides/Mountain Goat.html&ei=m_GiUZj9McLjlAWm0oGYCw&bvm=bv.47008514,d.dGI&psig=AFQjCNFTCPdxQvt8qoy_FHamWd7MIpFTpg&ust=13697195431041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mountain+goat&source=images&cd=&docid=CnOFjYNni9-GRM&tbnid=KHdGD471zWss5M:&ved=0CAUQjRw&url=http://www.thezooom.com/2012/10/7884/&ei=SvOiUZLuKI3qlAWm04DoBQ&bvm=bv.47008514,d.dGI&psig=AFQjCNFs9hRB51DHMdqYmZjAwT8NUstmdg&ust=13697200028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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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을 오르는 동물과 인간의 존재
방식 차이-생존 vs 탈존 

• 산양에게 사냥이 사는 그 절벽은 절벽이 아니며 따라서 추락사도 추락사가 아
니다. 산양에게는 인간에게 추락사인 그 불운이 그것들이 생존하는 정상적인 생
존방식이기 때문이다. 산양은 그것이 사는 환경에서 추락이란 위험을 산양에게 
고유한 생존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로잡힌 방식으로 생존한다. 

• 반면 인간은 이러한 충동과 환경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폐쇄회로를 순환하듯 행
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그러한 사로잡힘의 상태를 벗어나며 자신과 세계
의 관계를 열어 밝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가령 인간은 그가 사는 곳이 절벽인 
경우 그곳을 추락을 위협하는 절벽으로 밝혀내고 그 위험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거
나 그곳을 떠난다. 아니면 산악인처럼 절벽을 위험한 절벽으로서 그 절벽의 위험을 
삶의 어떤 의미로 밝혀내고 그의 삶을 걸고 도전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인간의  
탈존적  
존재방식 

동물의 

탈억제적 
존재방식 

 <휴머니즘에 대하여>, 하이데거 :  인간과 생명의 존재방식은 다르다. 
 

 탈존(Ex-sistenz): 존재하면서 존재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고 자신 및 자신과 관계
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어 정의하는 인간 특유의 존재방식 
 

 “ 우리가 동물과의 비교에 입각해서 동물성으로서의 인간에 귀속시키는 것조차 
    그 자체 탈존의 본질에 근거한다” 

 

생명, 인공생명 그리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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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단지 생존할 뿐, 자신의 생존이 사로잡힌 상황을 벗어나 탈존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존하는 동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인
간은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탈존적 존재방식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그 무엇으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를 물체로(물리주의), 
어떤 경우에는 동물(통섭, 혹은 생물학주의)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
한다.   

 

 

• 이것이 바로 생명체는 생물학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반면 인간은 존재하는 사물
의 의미를 밝혀내고 그 의미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 의미와 함께 삶을 창조해
가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인간은 생물에 대해서도 생물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밝
혀내며 생물과 관계하는 생물학이란 학문을 창조한다.  

• 그러나 인간을 닮을 정도로 지능이 높아 보여 유인원이라 불리는 생물조차 초보적인 
생물학도 하지 못한다.  

• 하지만 인간은 생물학을 전개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생물학이 정의하는 그 생
명체로 파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그
런 생명체로 정의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게 하는 인간 특유의 탈존적 존재
방식은 인간에게 은폐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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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 인간의 존재방식은 젖은 생명(wet life)의 진화론과 실리콘 기반 디지털 진화론 
모두 구현해낼 수 없다. 

   따라서 진화론을 그 기반으로 한 테크노퓨처리즘과 트랜스휴먼을 향한 디지털 진화 
역시 인간을 구현해낼 수 없다. 

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복잡계로 파악하는 것 조차 인간이 탈
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계를 통해서는 인간의 이 탈존적 존재방식이 
접근 불가능하다.  

 이제 인간의 탈존성에 대해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는 다시 물어야 한다. 
 
 
 

  

5. 맺음말 

하이데거와 네오휴머니즘과의 관계? 
 
 <존재와 시간>, 근대휴머니즘으로부터의 탈출: 인간주체의 탈중심화 

 
 탈중심화는 인간을 물체 혹은 생명과 동일시하는 반인간주의(Antihumanism)가 아니다.  
 인간은 존재하면서 존재를 향해 탈존하며 이러한 탈존에서 존재는 사유와 언어로  

발현되는 존재론적 사건으로 존재한다. 
 

          다른 존재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존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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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 

동물에 대한  
논의 

테크놀로지 
에 대한 심층

적 성찰 

 
네오휴머니즘적  
미래주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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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